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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인도 김성민 목사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양팀

*입례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대표기도 다음세대

성경봉독 마태복음 20장 20-28절 다같이

특송 Everlasting God
Jesus loves me

어린이부
(유초등부)

설교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김성민 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민 목사

광고 신용규 목사

*파송찬양 마라나타 다같이

*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We	dream	of	true	revival	and	life	transformation	in	our	times.	
We	want	to	see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come	to	know																																		

and	worship	God	through	a	new	generation.

새벽기도회
화~금 아침 6시

교회 1층 Fireside room
온라인 줌(Zoom)

어린이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금요기도회
둘째 넷째주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줌(Zoom)

ㅣ교회 및 교우 소식ㅣ
1. 한사랑교회 주일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온세대예배 주일로 지킵니다. 설교: 김성민 목사
3. 가정의 달 포토데이: 오늘 친교시간에 가족별, 목장별, 부서별 등 기념사진 찍어드립니다.
4. 임시 공동의회: 오늘 예배 후 곧 바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모든 정회원들은 참석 바랍니다.
5. 사역위원회: 오늘 친교시간 후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나나이모 선교 건).
6. 커피 브레이크 신청: 요나서 성경공부, 5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총 5주)
7. 노방전도(Street Evangelism): 5월 17일(토) 오전 10시 45분, King george station
8. 밀알 콘서트(밴쿠버 밀알선교단): 5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써리장로교회, 티켓 $20
9. 전교인 Trail walking: 5월 31일(토), 카필리노 리버 해처리, 주관: 드리머스
10.전교인 나나이모 원주민 선교: 7월 4-6일(금-주일), 나나이모 중앙교회(조혁준 목사)

대표기도 :   5/18 오종길    5/25 유성민    6/1 유진우    6/8 이연수

ㅣ지난 주 헌금ㅣ

헌금 interac e -Transfer 방법
       *Recipient Name : “Vancouver Hansarang Church”
       *Recipient E mail : vhc20100101@gmail.com
                  *Amount : 헌금액      *Message : 헌금 종류, 헌금 번호, 기타 내용

ㅣ5월 사역 안내ㅣ
#홈리스사역: 5월 7, 21일 첫째, 셋째 수요일 저녁 5:45-7:45
#온세대예배: 5월 11일 주일, 설교: 김성민 목사(청소년 담당)
#임시 공동의회: 5월 11일 주일예배 후 본당
#커피 브레이크: 요나서 성경공부, 5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총 5주)
#노방전도(Street Evangelism): 5월 17일(토) 오전 10시 45분, King george station
#전교인 Trail walking: 5월 31일(토), 카필리노 리버 해처리, 주관: 드리머스
#Bread We Break 연합예배: 5월 25일 주일 저녁 7시, Sonrise church

ㅣ섬기는 분들ㅣ
담임목사: 신용규 목사 / 청년부: 신용규 목사 / Youth: 김성민 목사 / 어린이부: 임선미 사모
행정: 서지민 집사 / 찬양: 이호영 전도사 / 반주: 박난주 사모 

주일헌금 2, 3, 5, 7, 24, 29, 35, 41, 42, 50, 52, 53, 
55, 68, 71, 72, 장혜미

$734.00

십일조 10, 15, 17, 50 $1,043.00
$1의 행복 2, 3, 5, 17, 29, 무명 $57.00
 감사헌금 41, 무명(부흥회) $40.00
선교헌금
총계 $1,874.00



ㅣ오늘의 말씀ㅣ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마 20:20-28

들어가는 이야기

-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 하나님 나라 = 하나님의 통치권 
- 공간적 개념이 주는 이분법적인 삶 

성경 이야기

- 마가복음 1장 14-15절 / 마태복음 12장 28절
-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 하나님 나라의 완성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 그 간격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 (행1:3, 행 28:31)
-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법
-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살아내야 하는 제자의 삶
- 증인 —> Martyr

나가는 이야기

- 어느 삼성맨의 고백과 행동
-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묵상을 위한 질문

-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는 내 삶의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ㅣ목회 칼럼ㅣ                      “어머니를 생각하며”             

오늘날 북미에서 어머니의 날로 기념하는 Mother’s day는 미국인 여성 Anna Jarvis로 인
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사회 운동가였으며,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영감을 받아 여성의 건
강 인식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여성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언젠가 어머니들이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Anna Jarvis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장례식에서 어머니의 이 기도를 똑같이 반복
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의 날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전국의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캠페인은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켰고, 주에서 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1914
년 미국 대통령이었던 Woodrow Wilson이 5월의 둘째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선언했습니다.

왜 하필 이 날로 정했을까요? 바로 Anna Jarvis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날이 처음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그녀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기념하며 흰색 카네이
션을 달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는 흰색 카네이션을, 살
아계신 어머니를 위해서는 분홍색이나 빨간색 카네이션을 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현대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윤 창출을 위해 이 날을 상
업화시키려는 기업들의 상술에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문 조사기관에 따르면 매년 
84%의 미국인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1인당, 총 $260를 지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
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어머니를 포함한 여인들의 신앙과 희생을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디
모데와 같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 삶을 던진 어머니를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ㅣ교회 조직ㅣ

[운영위원회]
유성민 장로
김준영 장로
조성은 집사

[사역위원회] 
사역팀장: 신용규 목사
운영위원장: 유성민 장로
예배팀장: 김준철 집사
관리팀장: 오종길 집사
행정팀장: 서지민 집사
재정팀장: 김난형 권사
친교팀장: 김주옥 집사
선교팀장: 김현준 집사
새가족팀장: 김현주 집사
다음세대팀장: 유진우 집사

[목장]
God’s will 목장(목자: 유성민)
늘푸른 목장(목자: 김준영)
서로인 목장(목자: 유진우)

[한사랑 Sisters]
회장: 김미나 권사
서기: 서지민 집사
회계: 임형선 집사

[한사랑 Dreamers]
회장: 오종길 집사
총무: 이영수 집사

[한사랑 청년부]
멘토: 김현준 집사 & Anna Bomhof


